
OCI, 태양광으로 기업가치 상승?
유진증권, 인디아 중심으로 고성장 기대 … 사업 확대 본격화

OCI(대표 이우현)가 태양광 사업의 고성장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

유진투자증권 곽진희 연구원은 “인디아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시장의 고성장과 가격 상승에 따라 OCI의 기

업가치가 상승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”이라며 “인디아는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고 100% 외국인

투자를 허용해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므로 미국, 중국, 일본에 이어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차세대

지역이 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곽진희 연구원은 “OCI는 최근 OCI머티리얼즈와 OCI리소스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고수익 사업을 모두

처분함에 따라 영업이익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으로서의 사업 확대는 본격화

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5/07/09>


